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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저탄소 경제구축 “선두주자”
브라운 총리, 제4의 기술혁명 필요 … 2050년 부가가치 3조달러 달해

기후 변화와 싸우기 위해 제4의 기술혁명이 필요하다고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가 11월19일 발표했다.

취임 후 첫 번째 환경정책 연설에서 브라운 총리는 온실가스를 줄이고 지구를 살릴 수 있는 저탄소 경제를 

위해 제4의 기술혁명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브라운 총리는 저탄소 경제를 구축하는 데 영국이 세계 선두주자가 되기를 바라며, 이에 따라 수많은 일자

리와 엄청난 수출시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브라운 총리는 “과거에는 증기기관, 내연기관, 마이크로프로세서가 기술 뿐만 아니라 사회가 구성되고, 사람

들이 사는 방식을 변형시켰다”며 “이제는 저탄소 에너지와 에너지의 효율성을 위해 상당한 기술혁명의 변화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변화는 도전인 동시에 기회이기도 하다고 브라운 총리는 지적했다.

브라운 총리는 “세계적으로 저탄소 에너지 부문의 전체적인 부가가치는 2050년경 3조달러에 달하고, 2500만

명 이상을 고용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영국은 기후변화법 제정을 통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60% 감축하고, 2020년까지 전체 전력 중 

40-50%를 재생 가능한 에너지에서 생산할 것이라고 브라운 총리는 말했다. 영국은 현재 6억5400만톤의 온실

가스를 배출하고, 전체 전력 중 5%를 재생 가능한 에너지에서 얻고 있다.

브라운 총리는 영국인들이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조언해주는 그린 핫라인을 개설하

고, 1회용 비닐봉지를 완전히 추방하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12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기후변화 정상회의에서 모든 선진국이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 

상한선을 수용하도록 포스트-2012년 협약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리고 “어려운 선택과 힘든 결정이 있을 것”이라며 “기후 변화는 수 세대에 걸친 산물이지만, 극복하는 것

은 우리 세대의 위대한 프로젝트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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